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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모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

감, 우울이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조사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8) 1차 연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과 그 부모로부터 수집

된 2,551부의 자료를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가 느끼는 행복은 자녀가 지각한 긍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행복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자녀의 우울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행복은 긍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행복하다고 지각하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따뜻하고, 구조를 제공하며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우울을 낮추고 행복

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 행복,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우울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self-esteem, 

and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happiness and children’s happiness. To this end,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were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implemented based on 2,551 data collected from fourth-grade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 and their 

parents. The happiness felt by the parent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self-esteem, and happiness perceived by the children,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children’s depression. And, the happiness felt by the parents was found to affect the happiness 

of children by sequentially progressing through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children's self-esteem and 

depression. Such results reflect how parents who perceive themselves to be happy tend to be warm, 

provide structure, and support the autonomy of their children. This also shows how such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encourage children to believe that they are valuable individuals and how this plays 

a role in reducing their sense of depression and enhancing their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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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결혼과 출산 비율은 해가 지날수록 급격하게 감

소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경제적 어려

움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젊은 

세대가 안정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아울러 아동의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

고 아동학대나 학교 폭력을 비롯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과 부모가 안전하고 행

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

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

한.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1]. 인간의 강점과 미

덕, 긍정적인 정서를 탐구해 온 긍정심리학 분야의 연구 

결과들은 아동기에 경험하는 높은 행복 수준이 향후 바

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2]. 대표적으로 확장-구축 이론에서는 즐거움, 감

사, 흥미, 평온,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들이 긍정적

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의 래퍼토리를 확장하도록 촉

진하며 최종적으로 사회적인 유대감과 신체·심리·사회적 

자원을 구축하는 자원이 되어 생존과 행복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3]. 이에 따르면, 행복하다고 지각하는 아이

들은 외부의 자극에 개방적이고 수용적으로 반응하여 긍

정적인 또래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으며 창의적인 사고와 

유연한 행동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도 더 잘 적응해 나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3].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한 초기의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구 소득과 같

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

과 같은 개인의 내적 특성에 관심을 가져 왔다[4]. 그러

나 사회·인구학적 배경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지

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또

래나 부모가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나 기

제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5-7].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양육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공해 주기는 하나 

자녀가 보이는 부적응이나 낮은 행복의 원인을 부모의 

잘못된 양육에 귀인하게 하는 데 그쳐 긍정적인 양육태

도를 유지하게 하는 부모의 개인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였다. 즉, 부모 교육과 중재의 효과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

모의 개인 내적인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부모의 행복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우울을 중심으로 이들의 관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태도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보

이는 행동이나 양육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8]. 이 중 

따뜻함, 구조 제공, 자율성 지지의 세 가지 양육 태도는 

자녀의 동기를 촉진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로 제시

된다[8]. 구체적으로 따뜻함은 부모로부터 사랑 받고 반

가운 존재로 경험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따뜻하

고 반응적인 양육태도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기반

이 된다[9]. 구조 제공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부모가 규칙과 이치를 설명해 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

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과 정

보를 제공해 주는 양육태도는 자녀가 행동에 대한 결과

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계획과 규칙에 맞게 행동하도록 

도와 학습 동기와 성과를 높이도록 기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10]. 자율성 지지는 부모로부터 자신의 의견을 존

중받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

으로 경험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자녀의 자유 의지

와 독립성을 키워주고, 동기를 부여하며 자기 조절력을 

높이도록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아울러 자신의 부모가 따뜻하고 구조를 제공하며 자율

성을 지지해 준다고 평가하는 아동들은 자신이 더 행복

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5]. 그러나 안정

적인 행복감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러한 긍정적

인 정서를 유지하도록 기여하는 개인의 인지와 정서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의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행복

은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으로 잘 예측된다고 하였다[2-7, 

12]. 이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며, 긍정적

인 정서를 가진 아이들에게서 더 행복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행복이 자신의 삶에 대한 긍

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에 따른 정서적 반응이라는 점

[13]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

한 결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

육태도와 자녀의 행복의 관계 안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

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하

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평가가 반

영된다[14]. 아울러 자아존중감은 자신과 관련된 신념, 

규칙, 기대를 포함하는 인지적인 요소이면서 긍정적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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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15]. 이와 관

련하여 생애 초기부터 부모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발달되

는 특징이 있으며 부모가 따뜻하고 구조를 제공해주며 

자율성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지각하는 자녀일수록 자아

존중감 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즉,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따뜻한 분위기와 구조를 제

공하는 것은 안전감을 갖게 하여 보호받는 느낌을 제공

하며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은 자녀가 독립적으로 사고하

고 그러한 판단이 존중받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양육을 경험하지 못

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견해를 갖기 쉬

우며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와 인지는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킨다[16]. 이를 반영하듯 여러 연구결과들에서

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들이 우울을 덜 경험하고 행

복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16, 17]. 

우울은 슬프고 외로운 기분에 휩싸이며 일상생활에서 

즐거움과 흥미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18]. 또한 개인

에 따라 수면과 식욕의 변화를 경험하거나 집중력이 감

소되고 무가치감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18]. 특히 아동의 우울은 부모와의 관계 및 

부모의 양육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19], 행복

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12].

Kim[19]은 부모의 긍정적이지 못한 양육태도가 낮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을 비롯한 정서적 어려움을 야

기하며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를 저해한다고 하였다. 즉, 

따뜻하고 지지적인 부모로부터 적절한 지도와 존중을 받

고 자란 아동이 자신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확고한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인 정서로부

터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

과에 비추어 봤을 때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행복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잠재

변인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으로서 양육을 통해서 자녀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 양육과 교육을 제

공하는 주체로 여겨져 부모의 행복에 대해서는 간과되어 

왔다. 행복하다고 지각하는 부모들에게서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양육을 잘 할 수 있는 효능감이 높은 경향

이 있다고 밝힌 연구들[20, 21]을 찾아볼 수 있으나 이들

은 장애가 있거나 유아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가진 부모가 

지각하는 행복과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가

진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행복하다고 지각

하는 부모들이 온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22], 이는 부모의 자기보고로 

평정된 것이므로 행복에 의한 긍정적 편향을 배제하기가 

어렵고, 부모의 행복과 긍정적 양육태도의 세 가지 요인

과의 관련성을 추론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하는 행복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매개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아동이 행

복하지 않은 이유를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설명하

는 것이 부모가 그러한 양육을 제공하게 된 배경을 고려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저항감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태도를 개선하더

라도 그것을 지속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는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다. 

이 외에도 부모의 양육태도, 우울, 행복, 자아존중감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다수의 연구를 찾아

볼 수 있으며[23-25]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우울 및 양육태도와 행복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

고한 연구도 있다[16, 26].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개별

적인 경로를 검증하는 것에 그쳐 각 변인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 양육태도의 세 가

지 요인에 따라 변인 간 관계 안에서 나타내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축-확장이론[3]에 근거하여 부

모가 지각하는 행복감이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개발하도

록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가정함으로써 부모의 행복

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된 개인의 인지와 정서적 기제를 고려하기 위

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자신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에 따라 정서가 유발된다는 

인지행동 이론을 반영한 것이다[15].

요약하면, 본 연구는 부모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의 관

계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우

울의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가족이라는 체계적 

맥락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정서. 태도, 인지, 행동이 상

호작용하는 잠재적 기제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도식적

으로 표현한 것은 Fig. 1과 같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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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높이기 위한 중재나 교육의 적절한 목표를 확인

하여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부모의 행복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우울, 행복 간의 관계는 어떠한

가?

둘째. 부모와 자녀의 행복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

도, 자아존중감, 우울의 다중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방법

2.1 연구 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8)의 1차 연도 자료[27]를 활용하

여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그 부모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KCYPS 2018은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

로 다단계 층화 집락 추출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총 

171개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607명과 그들의 보호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로 구성되

어 있다. 자료는 조사자와 1:1로 대면하여 태블릿 컴퓨터

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자료를 제외한 2,551명의 자료

를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남학생이 1,289명

(50.5%)이고 여학생이 1,262명(49.5%)이며 보호자 설문

에 응답한 사람 중에는 모가 2,312명(90.6%)이고 부가 

239명(9.4%)이다.

2.2 측정 변인

2.2.1 행복

본 연구에서는 행복지수 문항[28] 중에서 역 채점 문

항을 제외한 3개의 긍정 문항을 활용하여 부모와 자녀가 

지각하는 행복을 각기 측정하였다. 긍정심리학적 관점에

서 보면 불행하지 않다는 것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긍정 문항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

였기 때문이다. 2개 문항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나는..’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의 1점부터 ‘아주 행복한 사람이

다’의 4점 범위 안에 평정하도록 구성된 4점 Likert 척도

이다. 그리고 나머지 1개 문항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아

주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

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 

범위 안에 평정하도록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타난 신뢰도(Cronbach’s a)는 부모의 행

복이 .77, 자녀의 행복이 .80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간주한다.

2.2.2 긍정적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29]의 

문항을 활용하여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

정하였다. 이는 따뜻함, 거부, 구조 제공, 비일관성, 자율

성 지지, 강요의 6가지 양육태도를 측정하도록 고안된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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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 범위 안에 평정하도

록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따뜻함, 구조 제공, 자율성 지지의 

3가지 요인을 측정하는 12개 문항만 사용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s a)는 따뜻함이 .91, 

구조 제공이 .72, 자율적 지지가 .95이다. 점수가 높을수

록 부모가 자신을 따뜻하게 반겨주고 구조를 제공해주며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지지해준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간주한다.

2.2.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14] 척도를 번안한 문항을 

활용하여 자녀가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원

척도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주축요인분석을 통하여 공통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고 느낀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

다‘의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 범위 안에 평정하

도록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타난 

신뢰도(Cronbach’s a)는 .73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

이 가치가 있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경

향이 있다고 간주한다.

2.2.4 우울

본 연구에서는 정신진단검사[30] 중에서 우울척도 문

항을 활용하여 아동이 지각하는 우울을 측정하고자 한

다. 원척도는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주축요인분석을 통하여 공통성이 높게 나타난 ‘불

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외롭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의 3개 문항을 사용하고

자 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 범위 안에 평정하도록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타난 신뢰도(Cronbach’s a)

는 .76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감정으로 인하여 흥

미와 관심을 상실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간주한다.

2.3 자료 분석

IBM SPSS Statistics와 Amos v21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Cronbach’s a) 값을 

산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

다. 둘째, 연구 변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량을 살펴보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넷째, 다중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 변수를 활용한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은 원자료에서 5,000개의 표본을 무작위

로 반복 추출하고 최대우도법으로 모수를 추정하도록 설

정되었으며 추정된 모수 값의 신뢰구간 95% 이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모형의 적합도는 Tucker-Lewis Index (TLI), Comparative 

Fit Index (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의 세 가지 값을 중심으로 검

토되었으며 TLI와 CFI값이 .95이상이고, RMSEA값이 

.06이하일 때 우수한 모형이라고 판단한다[31]. 그리고 

연구 변인 간의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값을 

확인하고자 하며 AVE값이 .50이상이고 CR값이 .70이상

일 때 수렴 타당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32, 33]. 또

한, 두 연구 변인의 AVE값이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보다 

클 때 판별 타당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33].

3. 결과

3.1 측정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주축요인분석을 통해 전체 분산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3가지 문항을 선별하여 잠재 변인을 구성

하였다. 이에 각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할 필요

가 있어 측정모형을 분석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X2=784.116, df=231, 

p<.001 X2/df=3.394, TLI=.977, CFI=.981, RMSEA=.031

로 보고되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구조 제

공과 자아존중감 요인에서 AVE 값이 .50이하로 나타났

지만, 나머지 모든 요인에서 AVE 값이 잠재변인 간 상관

의 제곱 값을 상회하고 CR값이 .70이상이며 내적합치도

가 .70이상으로 보고되었다. 즉, 변인 간에 서로 잘 변별

되고 있으며 신뢰도가 확인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으로 변인 간 관계를 추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간

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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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변인의 일반적 특성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량은 Table 2와 같다. 부모 행

복의 평균은 3.07이고, 자녀 행복의 평균은 3,40으로 부

모와 자녀 모두 대체적으로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의 점수가 부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평균은 

3.31부터 3.56사이로 보고되었으며 우울의 평균은 1.44

로 낮은 경향이 있었다.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절댓값 

2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가정하였다.

부모의 행복은 긍정적 양육태도와 관련된 따뜻함

(r=.15, p<.001), 자율성 지지(r=.15, p<.001), 구조 제

공(r=.12, p<.0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의 행복(r=.18, p<.001)과 자아존중감

(r=.15,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자녀의 

우울(r=-.11, p<.001)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따뜻함(r=.46, p<.001), 자

율성 지지(r=.43, p<.001), 구조 제공(r=.43, p<.001), 

자녀의 행복(r=.15,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

며 우울(r=-.54, p<.001)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녀의 우울은 행복(r=-.54, p<.001), 따뜻함

(r=-.39, p<.001), 자율성 지지(r=-.37, p<.001), 구조 

제공(r=-.29,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3.3 구조모형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 모델링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모형 적

합도는 X2=885.765, df=240, p<.001 X2/df=3.691, 

TLI=.974, CFI=.978, RMSEA=.032로 보고되어 기준을 

충족하였다. 

부모의 행복은 자율성 지지(β=.18, p<.001), 따뜻함

(β=.17, p<.001), 구조 제공(β=.16, p<.001)에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따뜻함(β=.32, 

p<.001), 자율성 지지(β=.26, p<.001), 구조 제공(β

=.13, p<.001)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1 2 3 4 5 6 7

1. Parents’ happiness

2. Warmth .02(.00)

3. Providing structure .02(.00) .10(.01)

4. Autonomy support .02(.00) .18(.03) .11(.01)

5. Self-esteem .03(.00) .12(.01) .07(.00) .11(.01)

6. Depression -.02(.00) -.13(.02) -.08(.01) -.12(.01) -.19(.04)

7. Happiness of children .03(.00) .13(.02) .08(.01) .13(.02) .18(.03) -.20(.04)

AVE .56 .72 .43 .59 .47 .52 .59

CR .79 .91 .74 .85 .73 .76 .81

Cronbach’s a .77 .91 .72 .95 .73 .76 .80

Note: The number in parentheses represents the squared value of the correlation. 

Table 1.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1 2 3 4 5 6 7

1. Parents’ happiness

2. Warmth .15***

3. Providing structure .12*** .53***

4. Autonomy support .15*** .71*** .55***

5. Self-esteem .15*** .46*** .33*** .43***

6. Depression -.11*** -.39*** -.29*** -.37*** -.54***

7. Happiness of children .18*** .48*** .38*** .48*** .60*** -.54***

Mean 3.07 3.56 3.31 3.50 3.37 1.44 3.40

Standard Deviation .42 .53 .51 .53 .59 .57 .54

skewness .11 -1.19 -.55 -.99 -.75 1.39 -.83

kurtosis 1.60 1.11 .64 1.12 .10 1.83 .86

*** p < .0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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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우울(β=-.75, p<.001)에 부

적 영향을 미치고, 행복(β=.75,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우울은 행복(β=-.13, 

p<.001)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다중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부모의 행복이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우울을 거쳐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검토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든 경로에 대한 추정된 모수 값의 신뢰구간 안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긍

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우울의 삼중매개효과도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 크기(b)를 살펴보면, 부모의 

행복이 따뜻함과 자율성지지, 자아존중감을 거쳐서 행복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으

로 연결되는 경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는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우울

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행복이 높을수록 자녀가 평정한 긍정적 

양육태도의 점수도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부모로

부터 긍정적인 양육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자

아존중감과 행복이 높고, 우울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행복하다고 지각할

수록 그들의 자녀는 부모가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격

려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며,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안내

를 제공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부모의 행복이 높을수록 권위 있는 양육을 제공하

는 경향이 있고[22], 긍정적인 양육을 제공한다고 지각하

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34]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부모 또는 자녀로부터 각기 수집한 자료

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부모가 지각하는 행복감이 자녀가 

지각하는 수준에서의 부모양육태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로

부터 수집한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부모의 행복

감이 높을수록 자녀가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부모의 자녀가 자아존중감과 행복 수

Pathway b SE t β

Parents’ happiness→Warmth .27 .04 7.134*** .17

Parents’ happiness→Providing structure .17 .03 6.076*** .16

Parents’ happiness→Autonomy support .28 .04 7.452*** .18

Warmth→Self-esteem .30 .04 8.275*** .32

Structure→Self-esteem .18 .05 3.819*** .13

Autonomy support→Self-esteem .25 .04 5.812*** .26

Self-esteem→Depression -.95 .04 -25.202*** -.75

Self-esteem→Happiness of children .81 .05 17.277*** .74

Depression→Happiness of children -.12 .03 -3.597*** -.13

*** p < .001

Table 3.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athway b SE
BC 95% CI

[Lower, Upper]

Parents’ happiness→Warmth→Self-esteem→Happiness of children .06 .01 .04, .10

Parents’ happiness→Warmth→Self-esteem→Depression→Happiness of children .01 .003 .003, .02

Parents’ happiness→Providing structure→Self-esteem→Happiness of children .03 .01 .01, .05

Parents’ happiness→Providing structure→Self-esteem→Depression→Happiness of children .003 .002 .001, .01

Parents’ happiness→Autonomy support→Self-esteem→Happiness of children .06 .02 .03, .09

Parents’ happiness→Autonomy support→Self-esteem→Depression→Happiness of children .01 .003 .003, .02

Table 4. Results of bootstrap on the pathways in which parents’ happiness affects children's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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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더 높고, 우울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

울은 낮아지고 행복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우울이 높을수록 행복은 크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가치에 대

한 평가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유발한

다고 언급한 선행연구[15]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관점이 우울뿐만 아니라 행복한 정서를 유

발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용서, 감사, 몰입, 의미, 이타주의, 

낙관주의를 비롯한 긍정적인 정서와 강점을 증진하는 접

근을 통해 행복을 가르치고 쟁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강조한다[35]. 구체적으로 감사 편지 쓰기와 매일 

세 가지 좋았던 일을 떠올리게 하는 것과 같은 중재가 아

동의 행복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36].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아동을 행복을 높이기 위

해서는 행복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중재와 함께 자기 자

신이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

도록 돕고, 우울하거나 외롭고 무기력한 감정을 개선하

도록 지원하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복 수준을 긍정적

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 체계적인 접근이 우선적으

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둘째, 긍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을 순차적으로 거

쳐서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와 긍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우울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 

삼중매개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행복은 따뜻함, 구조 제공, 자율성 지지를 통하여 자아존

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양육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매개로 하거나 직접적으로 행

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는 자녀가 지

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

[24]를 지지한다. 즉, 부모의 긍정적인 정서가 긍정적 양

육태도를 개발하도록 동기화하며 긍정적인 부모의 태도

는 자녀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

하도록 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성장해나가도록 돕

는다는 보여준다. 따라서 부모가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

가 긍정적인 양육행동 래퍼토리를 넓히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해준다고 볼 수 있겠다.

확장-구축이론은 주로 아동의 긍정적 특성을 키워주

는 것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연구자들 또한 아동의 강점과 긍정 정서를 키워주는 긍

정적 양육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3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모의 행복과 긍정적인 정서가 양

육태도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데 

이 이론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임

상 현장에서 양육태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의 

행복과 강점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코칭, 상담

을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행복을 효과적으

로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Won et al[38]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게임, 명상, 마사지, 편지쓰기, 역할극 등을 

비롯한 활동들을 하는 과정에서 몰입, 의미, 성격 강점,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부모와 

유아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

다. 가족에 단위의 긍정심리학적 접근에 대한 국내 자료

가 미흡하고[39], 행복과 긍정적 특성의 개념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임상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행복을 개념화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긍정적 양육태도라고 불

리는 것과 달리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긍정적 

양육이란 자녀의 감정을 확대하고 구축하게 하는 부모의 

행동과 태도로 정의된다고 지적된다[37]. 그러나 국내에

서는 아직 이러한 관점에서 수행된 부모의 태도나 양육

행동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아동의 행복과 

긍정적 특성의 개념을 점검하고 그러한 요소를 증진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로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학업이나 활동, 일에 몰입하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라

고 제안된다[40]. 이에 비추어보면 자녀가 무엇인가에 관

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몰입과 행복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양육태도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해 부

모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행복한 부모는 따뜻함과 지지적인 태도를 통해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행복한 감정을 전달하

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행복

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 입안자나 프로그램 기획자는 부

모의 행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예

로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의 경

우, 부모가 참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부모가 참여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바람직한 양육태

도를 강조하기에 앞서 부모의 행복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행복을 가르치는 긍정심리학

적 중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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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지원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교육과 학

교 정규교육과정 안에 우울과 행복에 관한 교육을 포함

시켜서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심리 관련 서비

스에 친숙해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다음으로 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

동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한 요인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변인들의 역동적인 관계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이 상호작용

하는 관계패턴을 개념화하고, 목표를 공유하는 작업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아존중

감과 행복이 개인적인 평가와 지각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모와 자녀가 지각하는 주관적인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도록 하는 개입이 행복을 높이기 위

한 중재의 목표로 유용할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생

각하는 행복, 자신, 삶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점검하고, 

삶의 목표와 의미를 발견하도록 조력한다면 이들의 행복

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부모의 행복이 구조제공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

을 거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효과크기가 다

른 경로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양육환경에 

따라 추가적인 중재가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라고 여겨진다. 다르게 말하면, 자녀에게 규칙을 가르치

고 구조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모 혹은 신경발

달장애나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를 양육하는 데 어

려움을 겪는 부모에게는 효과적으로 훈육하고 구조를 제

공할 수 있는 기술과 태도를 높이도록 돕는 추가적인 지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부모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개입 과정에서 그들의 행복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개발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지 지속

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병행해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 자녀로부터 동시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되며 

부모와 자녀가 각기 지각하는 행복의 관계를 살펴본 연

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모가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미 설문조사가 완료된 패널 자료

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녀가 평정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와 모 중에서 누구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려우며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성별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한

계가 있다. 향후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행복 수준이 감소하

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종

단적인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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